
원희룡 장관, LH 혁신 관련 청년 직원들과 소통

- 8월 8일 진주 본사에서 청년 직원들과 간담회 개최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8일(월) 진주 LH 본사를 방문, LH
혁신과 관련하여 청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
ㅇ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LH 투기사태는 기성세대들의 과오로 인한

것이라며, 사기가 저하된 청년 직원들에게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

사과하고,

ㅇ LH 청년 직원들이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,
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.

□ 청년 직원들은 LH 투기사태 이후 가족들이 본인이 LH직원이라는 

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며, 열심히 일한만큼 보람을 느낄 수 

있는 조직으로의 쇄신을 건의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“LH 혁신은 LH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과제”라며

ㅇ “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고, 불투명한 계약, 전관예우, 갑질문제 

등은 당연히 고쳐나가야 하며,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인 부당

이득 취득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“고 밝혔다.

ㅇ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부당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“부당

이득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거법 사례도 있다”며,
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를 고민하고 있음을 

내비치기도 했다.

□ 회의 종료 후 원 장관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청년

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추가적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

SNS 등을 통해 소통하자며 직접 소통을 제안하며 청년들의 주도적

동참을 요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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